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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중년 소방관 및 교도관의 헌혈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시, B군에 소재한 소방서 및 교도소의 중
년 소방관 및 교도관 223명이었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및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헌혈 경험, 1년 이내 헌혈 시도, 3개월 이내 헌
혈 참여 계획에 따라 헌혈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헌혈의도는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헌혈의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계획,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헌혈태도, 1년 이내 헌혈시도 순이었고, 설명
력은 69% 이었다. 이에 중년의 헌혈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계획된 행위이론, 중장년층, 헌혈자, 태도, 의도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blood donation 
intentions of the middle-aged firefighters and prison officer based on Ajzen's (1991) planned behavior 
theor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3 middle-aged firefighters and prison officer at a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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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ison located in G City and District B.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urkey,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1.0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do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blood donation experience, attempted blood donation within a year, participate plan 
in blood donation within 3 months. The blood donation intention of middle aged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s blood 
don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blood donation intention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predictors were participate plan in blood donation within 3 months, perceived behavior control, 
subjective norms, attitude towards blood donation, and attempted blood donation within a year. These 
factors explained 69% of the variance. In order to enhance the middle aged’s intention to blood 
donation, we need a program that can improve middle aged’s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Keywords : Theory of Planned Behavior, Middle Aged, Blood Donors, Attitude, Intent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혈액 공급량
이 부족하며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요량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외부 활동 감소[1-3], 헌혈자와 수혈
자의 안전을 위한 헌혈자 선별 문진 강화 등 헌
혈 참여 문턱이 높아짐[4]에 따라 헌혈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5]. 현재 혈액은 인공
적으로 만들어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혈액량 확
보를 위해서 헌혈자의 자발적 헌혈 참여가 중요
하다[6,7]. 특히 수혈용 혈액량 부족이 지속될수
록 의료기관 혈액 수요량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
는 수술 지연 등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이 초래된
다[8,9]. 따라서 현 상황에 맞춰 새로운 헌혈자 
모집, 재헌혈 증대 등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헌혈률이 높은 10대와 20대 
인구 감소로 10대와 20대의 헌혈률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 수급의 원활한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헌혈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0,11]. 이에 중장년층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소방직 (82%)[12]과 교정직(96.5%) 
[13]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률 제고를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행위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Ajzen[14]의 계획
된 행위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 행위의 직접
적인 결정인자로 행위 의도(Intention)를 제시하
고 있으며, 이 행위 의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지각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된다고 보고 있다.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어떤 행위에 대한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관적 규
범은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
회적 압력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다. 지각된 행
위통제는 행위 수행에 있어 개인이 인지한 쉽거
나 어려운 정도로 과거 경험과 예상되는 장애물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14]. 
  헌혈도 계획된 행위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
으며, 이를 적용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정
의 국내 연구[15]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헌혈 의도의 영향요인이
라 보고하였고, 국외 네덜란드인 대상으로 한 
Veldhuizen et. al[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 
에티오피아 대상으로 한 Kassie et. al [17]의 연
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헌혈 의도의 영향요인이라 보고되었
다. 그리고 헌혈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헌
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로
서, 국내 우정희[7], 박주영[18]의 연구에서 헌혈
동기가 헌혈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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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이란인 대상으로 한 Kasraian et. al [19]의 
연구에서 헌혈 인센티브, 터키인 대상 Karacan 
et. al [20]의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이 헌혈 의도
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헌혈 참여율이 
높은 20대 또는 헌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헌혈 의도는 헌혈의 가장 강
력한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어[14] 의도를 통해 
헌혈 행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중장년층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헌혈 의도를 확인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
하여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변수로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
고 지각된 행위 통제를 포함하여 중장년층 헌혈 
의도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
로써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율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1)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에 대한 
주관적 규범, 헌혈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와 
헌혈 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헌혈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
다.
  3)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에 대한 
주관적 규범, 헌혈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와 
헌혈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Ajzen[14]의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
거하여 중장년층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와 B군에 위치한 일개 
소방서와 교도소의 소방관, 교도관 중에서 특이 
혈액형을 제외한 Rh(+), Rh(-)에 해당하는 자로 
먼저 기관장 및 센터장의 협조를 구하였으며, 대
상자들에게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참여자의 자발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
절한 대상자 수는 선행 연구[21]를 참고하여 
G*Power 3.1.9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
력 .95로 표본 수는 204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224부를 배부하였고 불완전한 설
문지 1부를 제외하여 자료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23부로 대상자 수는 적절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헌혈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태도는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호
의적이거나 또는 호의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성향
을 의미하는 것으로[15], 김윤경[22]이 개발한 도
구를 바탕으로 김유정[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총 6문항(‘즐겁지 
않다(1점)∼즐겁다(7점)’, ‘나쁘다(1점)∼좋다(7점)’, 
‘만족스럽지 않다(1점)∼만족스럽다(7점)’, ‘가치가 
없다(1점)∼가치가 있다(7점)’, ‘보람이 없다(1점)
∼보람이 있다(7점)’, ‘스트레스다(1점)∼편안하다
(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헌혈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
게 하는 개인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
하는 것으로[15], 김윤경[22]이 개발한 도구를 바
탕으로 김유정[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승
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총 3문항(‘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3점에서 최고 2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88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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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행위 통제는 대상자에게 강력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나 기회와 같은 외적 요소의 통제에 
대항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행위의 통제 하에 두는 것에 대한 일반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15], 김윤경[22]이 개발한 도구
를 바탕으로 김유정[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총 3문항(‘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최저 3점에서 최고 21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 통제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3.4. 헌혈 의도
  헌혈 의도는 헌혈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15], 김윤경[22]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김유정[15]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총 3문
항(‘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3점에서 최고 21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헌혈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
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2020년 11월 06일까지 G시와 B군에 위치한 소
방서와 교도소의 소방관과 교도관 중 3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대한적십
자사 혈액관리본부 기준으로 중장년층은 헌혈 가
능 연령(만16~69세) 중 30세 이상을 의미한다
[23]). 
  연구자가 해당 소방서와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
여 연구 대상자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연
구의 목적 및 방법과 참여와 철회에 대한 자율
성, 설문지 내용과 기입 요령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수락한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의 비밀
을 보장하며 연구 자료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으며,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설
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고,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
는 각 부서장을 통해 회수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IRB No.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
제 및 헌혈 의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Cronbach’s 
α계수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헌혈 의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및 헌혈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헌혈 의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헌혈 의도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는 6∼42점 
범위에서 평균 27.42±7.65점이고, 헌혈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3∼21점 범위에서 평균 10.85± 
4.01점이었으며, 헌혈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3∼21점 범위에서 평균 13.10±4.18점이었다. 헌
혈 의도는 3∼21점 범위에서 평균 10.11±5.13점
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른 헌혈 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성이 85.2%(190명)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분포는 
30대가 39.9%(89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43.02±8.92세이었다. 직렬은 소방직 44.8%(100
명), 교정직 55.2%(123명)이며, 경력은 21년 이
상이 30.5%(68명), 직급은 7급 이하가 75.3%(168
명),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65.9%(147명), 진
단 질병은 ‘없다’가 81.6%(182명),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로 응답한 대상자가 8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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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223)

Variables M±SD Min Max
Attitudes 27.42±7.65 6 42
Subjective norms 10.85±4.01 3 21
Perceived behavior control 13.10±4.18 3 21
Blood donation intention 10.11±5.13 3 21

Table 2. Differences in Blood Donation Intention by General and Blood  Donation Characteristics   
                                                                                     (N=2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Blood Donation Intention

t or F(p)
M±SD

Gander
Male 190(85.2) 10.13±5.23 0.17

(.868)Female 33(14.8) 9.97±4.63

Age(year)
30∼39 89(39.9) 10.19±4.95

0.05
(.951)

40∼49 69(30.9) 10.16±5.28
≥50 65(29.1) 9.94±5.29

Occupation
Firefighter 100(44.8) 10.50±5.14 1.03

(.304)Prison Officer 123(55.2) 9.79±5.13

Length of employment
(year)

≤10 100(44.8) 10.31±4.94
0.32

(.729)
11∼20 55(24.7) 9.64±5.45
≥21 68(30.5) 10.19±5.20

Position (Class)
9∼7 168(75.3) 10.07±5.09 0.21

(.831)≥6 55(24.7) 10.24±5.32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9(13.0) 9.90±4.97

0.21
(.812)

College 47(21.1) 10.53±4.83
University 147(65.9) 10.01±5.28

Have Presence of Disease
Yes 41(18.4) 9.90±5.19 0.28

(.780)No 182(81.6) 10.15±5.13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182(81.6) 10.20±5.14 0.59

(.559)Poor Health 41(18.4) 9.68±5.15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182(81.6) 10.58±5.20 2.96
(.003)No 41(18.4) 8.00±4.30

Place of Fist Blood 
Donation

Blood Donation Center 41(22.5) 10.22±5.39 0.07
(.945)Blood Donation Bus 141(77.5) 10.16±5.16

Attempted Blood Donation 
within a year

Yes 23(12.6) 16.17±4.14 6.04
(<.001)No 159(87.4) 9.77±4.83

Place of Blood Donation 
within a year

Blood Donation Center 18(78.3) 9.44±5.74 -0.96
(.346)Blood Donation Bus 5(21.7) 12.40±7.30

The Number of Blood 
Donation Last year

1 15(65.2) 15.67±4.62 0.80
(.434)≥2 8(34.8) 17.13±3.09

Participate Plan in Blood 
Donation within 3 months

Yes 76(34.1) 14.76±3.83 12.84
(<.001)No 147(65.9) 7.70±3.93



6   이다정․이혜경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204 -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r (p) r (p) r (p)

Attitudes 1.00

Subjective Norms .37(<.001) 1.00

Perceived Behavior Control .54(<.001) .46(<.001) 1.00

Blood Donation Intention .52(<.001) .52(<.001) .65(<.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Attitudes,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lood 

Donation Intention                                                         (N=223)

명)로 많았다. 대상자의 헌혈 관련 특성에서 헌혈 
경험은 ‘있다’가 81.6%(182명)이며, 첫 헌혈 장소
는 헌혈 버스가 77.5%(141명), 최근 1년간 헌혈 
시도는 ‘없다’가 87.4%(159명) 높았다. 그리고 최
근 1년간 헌혈 시도에 ‘있다’로 응답한 대상자 
23명 중에 최근 1년간 헌혈을 참여한 장소는 헌
혈의 집 78.3%(18명), 1년간 헌혈 횟수는 1회 
65.2%(15명)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 헌혈 참
여 계획은 ‘아니요’가 65.9%(147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 따
른 헌혈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
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헌혈 관련 특
성에서는 헌혈 경험 유무(t=2.96, p＝.003), 최근 
1년간 헌혈시도(t=6.04, p<.001), 마지막 헌혈참
여 연령대(F=8.70, p<.001), 3개월 이내에 헌혈참
여계획 유무(t=12.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3.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및 헌혈 의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헌혈의도와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확인한 결과, 헌혈 의도는 헌혈에 대한 태
도(r=.52, p<.001), 주관적 규범(r=.52, p<.001), 
지각된 행위 통제(r=.65, p<.001)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헌혈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영향요인으로 투입된 변수로는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와 일반적 
특성 및 헌혈 관련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헌혈 경험 유무(있다=0, 없다=1), 최
근 1년간 헌혈 시도 유무(있다=0, 없다=1), 3개
월 내 헌혈 계획 유무(있다=0, 없다=1)로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55∼.81로 .1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23∼1.83으로 10보다 작아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에 가까
운 값을 가져 모형의 오차항 간 자기상관의 우려
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만족하였다.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개월내 헌
혈 참여 계획(β=-.34, p<.001), 지각된 행위 통
제(β=.31, p<.001), 주관적 규범(β=.20, 
p<.001), 헌혈에 대한 태도(β=.15, p=.011), 최
근 1년간 헌혈 시도(β=-.13, p<.001)순으로 헌
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34.76, p<.001), 이들 변수의 헌혈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3개월 이
내 헌혈 참여 계획이 있는 경우, 지각된 행위 통
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
록, 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1년간 헌혈 시
도를 한 사람일 수록 헌혈 의도가 높았다(Table 
4). 

3.5 고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할 때, 중장
년층의 헌혈 의도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
획된 행위이론을 기틀로[14], 소방직과 교정직 중
심으로 중장년층의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 통제 그리고 헌혈 의도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도출된 연구결과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는 21점 만
점에 평균 10.1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동일 도구



Vol. 40 No. 2 (2023)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한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 영향요인 : 소방직과 교정직 중심으로 � � 7

- 205 -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Blood Donation Intention                              (N =223)

B SE β t p

(Constant) 3.66 1.45 2.52* .013

participate plan in blood donation 
within 3 months(Yes=0) -3.56 0.57 -.34 -6.24*** <.001

Perceived Behavior Control 0.38 0.07 .31 5.41*** <.001

Subjective Norms 0.25 0.06 .20 4.03*** <.001

Attitudes 0.10 0.04 .15 2.57* .011
attempted blood donation within a year
(Yes=0) -2.02 0.73 -.13 -2.75** .007

F(p)= 34.76(<.001) , =.83 , Adjusted = .69 * p<.05, *** p<.001 

를 사용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정희[7]의 연
구에서 평균 15.76점으로 중장년층이 대학생에 
비해 헌혈 의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층은 헌혈 의도가 감소하는 시기[24]이며, 고혈압 
등 유병률이 높아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고[25],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스스로 헌혈 참여가 어
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6]. 따
라서 헌혈이 제한되는 질병은 한정적이며, 질병 
유무에 따라 상담을 통해 헌혈이 가능하다는 점
을 중장년층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헌혈 관련 특성에 따
른 헌혈 의도의 정도 차이 분석에서 일반적 특성
은 차이가 없었고, 헌혈 관련 특성에서는 헌혈 
경험, 최근 1년간 헌혈 시도, 3개월 이내에 헌혈 
계획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헌혈 
경험과 최근 1년간 헌혈 시도 경우, 네덜란드 성
인 대상 Veldhuizen et. al [16]의 연구에서 최근 
1년 사이 헌혈 경험이 많을수록 헌혈 의도가 높
다고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인지가 행동
과 그 결과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일한 
경험을 재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27]. 따라서 헌혈 경험이 있고, 최근 1년 이내 
헌혈 시도 계획 유무를 고려하여 헌혈 관련 교육
과 홍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음으로 3개월 이내 헌혈 계획이 있는 사람이 없
는 사람보다 헌혈 의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 대
상으로 한 우정희[7]의 연구에서 개인이 헌혈 참
여 의지가 있다면 향후 헌혈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특성 차이가 있어 반복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행위 통제,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이 헌혈 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대상으로 한 김
유정[15]의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
된 행위 통제 변수가, 간호 대학생 대상으로 한 
우정희[7]의 연구에서는 태도가, 호주 헌혈자 대
상으로 한 Masser et. al [28]의 연구에서는 태
도, 주관적 규범이, 중국 성인 대상으로 한 
Chen[29]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헌혈 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중
장년층의 헌혈 의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헌
혈 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중장년층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 계획,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 헌혈에 대한 태도, 최근 
1년간 헌혈 시도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중 3개월 이내 헌혈 참여 계획이 있는 경우가 헌
혈 의도에 가장 큰 유의한 영향 요인인데,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대
학생 대상으로 한 김유정[15]의 연구와 호주인 
대상으로 한 Robinson et. al [30]의 연구에서 헌
혈과 관련된 태도, 주관적 규범, 헌혈 의도의 도
구 문항에 따라 본 연구자는 3개월이 의미 있다
고 생각되어 해당 변수에 따른 헌혈 의도 영향요
인을 확인해보았으며, 본 연구 결과 3개월 이내 
헌혈 계획이 있는 경우가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3개월이내 헌혈 계획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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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헌혈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을 위
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각된 행위 통제가 헌혈 의도에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에티오피아 성인 
대상으로 한 Kassie et. al [17]의 연구에서 지각
된 행위 통제가 헌혈 의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지각된 행위 
통제는 자신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행위의 통제 
하에 두는 것에 대한 일반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
으로[15], 헌혈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17], 헌혈 장애요인을 스스로 통
제할수록 헌혈 의도가 증가할 수 있다[15]. 따라
서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헌혈 의도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장애요
인에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중
재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이 헌혈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덜란드인 대상으
로 한 Veldhuizen et. al [16]의 연구와 에티오피
아 성인 대상으로 한 Kassie et. al [17]의 연구에
서 주관적 규범이 헌혈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
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주관적 규범
은 헌혈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게 하는 개인
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15], 결혼한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관적 규범이 높을수록 헌혈 참
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 따라서 배우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프로그램이나, 가족,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함
께 헌혈에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관 및 국가차원에서 헌혈 참여 독려를 위한 제
도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헌혈에 대한 태도가 헌혈 의도에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티오피아 
성인 대상으로 한 Kassie et. al [17]의 연구에서 
헌혈에 대한 태도가 헌혈 의도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헌혈에 대
한 태도는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헌혈 기
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받으며,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헌혈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29]. 따라서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
며, 헌혈이 환자 안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헌혈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행
위로 생각되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고취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최근 1년간 헌혈 시도가 있는 경우가 
헌혈 의도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
나 Veldhuizen et. al [16]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헌혈 경험이 많을수록 헌혈 의도가 높아진
다고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중장년층 헌혈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근 1
년간 헌혈 시도를 위해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
에 방문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헌혈 예약, 추가 
혈액 검사, 채혈 된 혈액에 관한 건강상담 등 중
장년층 헌혈 참여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관
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의 시군에서 근무하는 
중장년층 소방직, 교정직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
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중장년층
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사
회를 고려하여 중장년층 대상으로 헌혈의도에 미
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혈액수
급의 안정성을 위해 중장년층 대상 헌혈자관리 
프로그램 및 지속적 헌혈 참여를 위한 포괄적 건
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
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는 계획된 행위 이론을 근거로 중장
년층의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3
개월 이내 헌혈 참여 계획, 지각된 행위 통제, 주
관적 규범, 헌혈에 대한 태도, 최근 1년간 헌혈 
시도가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에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를 높이기 위
해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 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3개월 이내 헌혈 
계획이 있고, 최근 1년간 헌혈 시도가 있는 중장
년층 대상으로 헌혈자관리 프로그램 및 포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장년층 헌혈 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헌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3개월 이내 헌혈 참여 계획, 최근 1년간 헌혈 시



Vol. 40 No. 2 (2023) 계획된 행위 이론에 근거한 중장년층의 헌혈 의도 영향요인 : 소방직과 교정직 중심으로 � � 9

- 207 -

도 유무를 고려하여 헌혈 의도를 높일 수 있는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이 개
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층의 헌혈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변수가 중장년층 헌혈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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